
이런 두통도 있어!

(정신 질환과 관련된 두통)

후일 조울증의 조증 상태(躁症 狀態)로 병원에 응급 입원하게 되는 P양의 경우 확연히 눈

에 띠고 말로써 통제가 불가능한 조증 상태가 되기 보름 전부터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기

력이 없는 증상이 시작되었다. 

P양의 부모는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 먹여 보기도 하고 가까운 내과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기도 하였다. 내과 의사는 “아마도 신경성인 듯하다”며 진통제를 주고 푹 쉬도록 권유하

였다. 그렇지만 후일 그 두통이 없어질 즈음해서 환자는 말이 많아지고 우쭐거리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곧잘 싸움질을 하려고만 드는 조증이 시작되어 버렸다. 

J군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하며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여 부모가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런 두통을 설명할 만한 어떤 신체적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혹시나 하여 찍은 

뇌 단층 촬영에서도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담당 의사는 J군을 안심시키고 격려하기 

위해 면담하였다가 그만 깜짝 놀라 부모를 설득하여 신경 정신과로 가도록 권유하였다. 

J군은 “사진이 정상으로 나왔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니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긴 

담당 의사의 추궁에 “솔직히 말하면 내 뇌는 이미 썩었다. 두 달 전에는 뇌 속 깊은 곳에 



벌레가 들어가서 뇌수를 갉아먹었다. 나는 그 때 그 벌레가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았으며, 

지금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낀다. 더 솔직히 말하면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알

고 있다”라고 말 같잖은 소리를 했다는 것이다. 

K군은 대학을 졸업한 후 어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형편없

는 성적으로 낙방해 버렸다. 그 동안 걱정 말라며 부모님께 큰소리를 쳤던 체면은 그냥 땅

바닥에 곤두박질해 버렸다. 

이튿날부터 주체할 수 없는 두통이 려왔다. 어떤 의원을 찾았더니 “젊은 사람이 배포도 

없이 그딴 일 가지고 난리를 피운다”며 되레 핀잔을 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두통은 시간이 가면서 이상하게도 불안감으로 바뀌었는데, 그 후에는 “매스컴

에서 온통 나에 대해 비난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변했다. 두통은 지극히 미

분화(未分化)된 환청과 관계 망상으로 변했다가 급기야는 자기를 대놓고 비난하는 확실한 

힘을 가진 세력으로 변해 버렸던 것이다. 그는 급성 정신병 상태에 빠져 들어갔다.


